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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 론

치아 경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치아부식증

과 치아우식증이 있으며 최근 산성 음료의 영향으로 인한 치아부

식증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. 치아부식증은 구강 내 세균에 의해 생

성된 산에 의해 치아 경조직의 무기질 손실을 가져오는 치아우식

증과는 달리1) 세균의 관여 없이 산의 화학적 작용으로 인한 비가

역적 치아 경조직 손실을 말한다2).

이러한 치아부식증의 원인은 크게 내인성 요인과 외인성 요인

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인성 요인은 구토, 반추증에 의해 발생하는 

위산의 역류와 신경성 식욕항진증 또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환

자에서 나타나고3), 외인성 요인으로는 산성음식이나 산성음료의 

섭취와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산성 가스나 먼지와의 접촉 그리

고 낮은 산성도의 약품이나 구강양치용액에 의해서도 부식이 유

발될 수 있다4). 여러 요인 중에 특히 산성음료의 소비와 함께 치아

부식증의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산성음료는 치아부식증의 주된 

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5). 

Attin 등6)은 코카콜라와 오렌지 쥬스에서 법랑질 소실을 관찰

하였으며, Birkhed7)는 스포츠 음료가 Brunton과 Hussain8)은 홍

차와 허브차가, Shim 등9)은 유산균 발효유가 치아부식증을 유발

Copyright © 2013 b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

 This is an open-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-Commercial License (http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-nc/3.0/), which permits unrestricted 
non-commercial use, distribution,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,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.

Objectives: The aim of present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hangover-curing beverages on den-

tal erosion. 

Methods: The pH and titratable acidity of 12 hangover-curing beverages were measured. Of these, we 

selected Morning Care, Condition Power, and Dawn 808 as experimental beverages and distilled water 

as control. The concentrations of fluoride, Ca, and P were measured for all four beverages. Bovine tooth 

enamel samples were treated with the four beverages for 1, 3, 5, 10, 15, and 30 min. Surface micro-

hardness (Vickers hardness number [VHN]) was measured using the microhardness tester before and 

after treatment. The surface of specimens was observed under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(SEM) 

only after treatment. 

Results: 1) The average pH of the hangover-curing beverages was 3.6±0.06. 2) The differences be-

tween the surface microhardness (ΔVHN) before and after 30-min treatmen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

among all the groups (P<0.05). According to SEM findings, Morning Care and Condition Power caused 

showed erosion of enamel surface. However, Dawn 808, which contained Ca (178.9 mg/kg) and fluo-

ride (4.90 ppm), did not erode enamel after immersion for 30 min. 

Conclusions: Some hangover-curing beverages with low pH could induce dental erosion on enamel 

surface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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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고 보고하였다. 뿐만 아니라 과일향이나 탄산이 함유된 미네랄 

워터에서도 치아부식이 유발되었다10). 2000년에 시행된 보건복지

부의 음료 안전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음료 90.5%의 pH는 5.5 이

하이며, 음료 42종의 평균 pH는 3.5로 나타나 치아 손상의 우려를 

보고하였고11), 한국소비자안전국에서 실시한 어린이 음료 및 발효

유 안전 실태조사에서도 음료의 평균 pH가 3.4-3.8로 낮아 치아 법

랑질의 탈회 및 치아우식증 발생이 우려된다고 보고하였다12). 

2008년 국제통계연감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알코올음료 소

비량은 아시아 국가 중 1위이며 알코올 연간소비량은 8.1 L에 달

한다13). 또한 세계보건기구(WHO)의 ‘15세 이상 인구 1인당 순

수 알코올 소비량 국제비교’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

(OECD) 30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

라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소주, 위스키 등 20도 이상의 고도주 소

비량은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29개 OECD회원국 평균 소비량의 

5.6배에 이른다고 보고되었다14). 이러한 음주현황과 독한 술을 많

이 마시는 특성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숙취해소음

료 시장은 2005년 600억원에서 2007년 860억원으로15) 지속적으

로 성장하여 2010년에는 1200억원대 시장 규모를 이루고 있다16). 

이렇게 숙취해소음료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 

시판되는 숙취해소음료가 구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

요한 상황이며, 특히 pH가 낮은 숙취해소음료의 경우 치아 경조

직 손상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.

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숙취해소음료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을 

알아보고자 국내 시판중인 숙취해소음료들의 pH를 조사하고 그 

중에서 가장 판매량이 높은 컨디션 파워, 여명808, 모닝케어15)의 

치아부식증 유발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였다.

연구대상 및 방법

1. 실험음료 

국내 시판중인 숙취해소음료 중에서 12종을 선정하여 음료의 

pH와 완충능을 측정하였고 그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컨디션 

파워, 여명808, 모닝케어15)를 실험군으로 하고 증류수를 음성대

조군으로 사용하였다(Table 1).

2. 음료의 성분분석

2.1. pH측정

동일한 온도조건하에서 pH를 측정하고자 음료를 6시간 동

안 실온에 방치 후 비커에 50 ml을 분주하였다. pH meter (920A 

pH Meter, Thermo Orion, Beverly, MA, USA)는 측정치를 보

정한 다음 각 군의 pH를 측정하였다. 같은 방법으로 3회씩 측정

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. 

2.2. 완충능 측정

pH meter는 측정치를 보정하고 음료의 pH를 측정하였다. 그 

후 50 ml의 음료에 1M NaOH를 0.5 ml씩 첨가하여 전자 교반기

로 균일하게 혼합한 후 안정화된 pH의 값을 측정하였으며 음료의 

pH가 5.5와 7.0으로 변하는 NaOH양을 측정하였다. 같은 방법으

로 3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. 

2.3. 불소 농도 측정

표준곡선을 구하기 위하여 0.01, 0.1, 1, 10, 100 ppm의 불소

표준용액 1 ml과 TISAB II 용액 1 ml을 1:1 비율로 혼합한 후 이

온분석기(Expandable ionanalyzer 940, USA)로 불소 이온전

극(Orion ionplus Fluoride Electrode 9609, Orion Research, 

Beverly, MA, USA)을 이용해 불소를 측정하였다. 그 후 표준곡선

을 그려 유의한지 확인 후 음료 1 ml과 TISAB II 용액 1 ml을 혼

합하여 이온분석기로 불소이온농도를 측정하였고 각 군은 3회 반

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. 

2.4. 칼슘, 인농도 측정

칼슘과 인의 표준용액과 전처리법에 따라 산을 사용하여 용

해 후 희석한 시료를 준비하여 ICP/OES (OPTIMA 7300 DV, 

PerkinElmer, Shelton, CT, USA)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 

3. 시편제작

3.1. 정상시편제작

건전한 법랑질 표면을 가진 소의 영구 절치로부터 직경 5 mm

의 원통형 드릴을 사용하여 시편을 취득하고 자가 중합형 acrylic 

resin을 이용하여 아크릴 봉에 포매한 후 #60, #240, #600번 연

마지와 산화감마알루미나를 사용하여 연마하였다.

3.2. 표면미세경도 측정

연마된 시편은 표면경도계(Fm-7, Future-tech Corp, Tokyo, 

Japan)를 이용하여 표면미세경도를 측정하였으며, 시편의 상, 하, 

좌, 우 4부위를 200 gm 하중을 10초 동안 주어 측정하였다. 법랑

질 표면경도가 280-320 VHN 범위를 갖는 시편 48개를 선정하여 

Table 1. Hangover beverages used in the experiment

Classification Brand name Manufacturer

Mixed beverage Condition power Cheiljedang

Dawn808 Glami

Morning Care Dong-A pharm

Hutge morning happy time Kung nam pharm

Hutge thankyou Jongkundang

Good morning power Jongkundang health

Altin zero Borung

Again Borung

Doctor zero Yakult

Choa Antichake gold Cho-a pharmaceutical company

Morning power Food science 

Sok-pul-eo Wales Korea pharm

Distilled water (control)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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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군당 12개씩 4군으로 배정하였다. 

4. 음료처리

음료는 시편을 침지하기 직전에 개봉하였고 동일한 pH를 유

지하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 직전 pH를 바로 측정하여 사용

하였다. 각 음료는 120 ml씩 동일 용기에 분주하여 사용하였고 시

편은 각 1분, 3분, 5분, 10분, 15분, 30분 음료에 노출시켜 법랑질 

부식을 유발하였다17). 

5. 음료처리 후 평가

5.1. 표면미세경도 측정

음료에 침지하여 1분, 3분, 5분, 10분, 15분, 30분 경과된 때 

회수한 시편을 증류수로 1분간 세척 후 표면미세경도계를 사용하

여 처리 전 표면경도를 측정하였던 부위와 인접한 4부위에서 표면

경도를 측정하였다. 

5.2. 주사전자현미경(Scanning Electron Microscopy, SEM) 

분석

백금 피복된 시편은 각각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시료대 위에 

고정하였고, 2 kV와 2 mA 전압의 진공상태에서 60초 동안 2회 

백금으로 피복시킨(108auto, JEOL, Japan) 후 주사전자현미경

(JSM-7500F, JEOL, Japan)을 이용하여 15 kV에서 50,000배의 

비율에서 법랑질 표면을 관찰하였다. 

6. 자료 분석

법랑질 시편을 음료에 침지하기 전과 30분 후의 법랑질 표면

미세경도 및 칼슘 첨가하기 전과 첨가 30분 후를 비교하기 위해 

paired t-test를 사용하였고, 법랑질표면미세경도의 시간별 비교

는 repeated measures ANOVA를 사용하였으며, 사후검정으로 

Tukey의 다중비교를 사용하였다. 통계적 유의수준은 0.05를 사용

하였다. 통계분석은 SPSS (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-

ence 18.0. SPSS Inc. Chicago, IL, USA) 통계프로그램을 이용

하여 수행하였다. 

연구성적

1. 음료 분석

1.1. 산성도와 완충능

실험에 사용된 12종의 숙취해소 음료 중 9개의 음료(컨디션 

파워, 모닝케어, 헛개 모닝 해피타임, 헛개땡큐, 굿모닝 파워, 알틴

제로, 어게인, 조아 엉겅퀴 골드, 모닝파워)에 구연산이 첨가되어 

있었다. 숙취해소 음료의 산도는 2.76-4.65로 나타났다. 평균 pH

는 3.6±0.6이고 알틴제로에서 2.76±0.01로 가장 낮았고 닥터제

로에서 4.65±0.01로 가장 높았다. 완충능의 평균은 pH 5.5에서

는 1.6 ml, pH 7.0에서는 2.1 ml로 모닝케어에서 가장 높았고 닥

터제로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(Table 2).

1.2. 음료 내 F, Ca, P 분석

숙취해소 음료의 불소 함량은 0.01-4.90 ppm으로 나타났으

며, 여명808에서 4.90±0.4 ppm으로 가장 높았고 컨디션파워 

0.08 ppm, 모닝케어 0.01 ppm 순으로 나타났다. 칼슘은 1 kg당 

178.9 mg 함유한 여명80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모닝케어에

서 11.7 mg 로 가장 낮게 함유되어 있었으며 인의 1 kg당 함량은 

컨디션파워 418.91±1.65 mg, 모닝케어 401.24±3.37 mg, 여명

808 34.65±0.33 mg 순으로 나타났다(Table 3). 

Table 2. The pH and titratable acidity of hangover beverages

Brand name pH
Titratable acidity

Added acid
pH 5.5 pH 7.0

Condition power 3.64±0.02 2.2±0.01 3.4±0.05 Citric

Dawn808 4.53±0.02 0.5±0.00 0.8±0.00 -

Morning Care 3.35±0.01 3.2±0.20 4.1±0.50 Citric

Hutge morning happy time 3.33±0.01 1.5±0.01 1.8±0.01 Citric

Hutge thankyou 2.87±0.00 1.0±0.01 1.4±0.01 Citric

Goodmorning power 2.90±0.03 1.7±0.01 2.0±0.01 Citric

Altin zero 2.76±0.01 2.0±0.07 2.6±0.10 Citric

Again 3.43±0.00 1.5±0.01 1.8±0.01 Citric

Doctor zero 4.65±0.01 0.3±0.00 0.8±0.00 -

Choa Antichake gold 3.76±0.00 2.5±0.01 2.7±0.05 Citric

Morning power 4.20±0.01 1.0±0.00 1.5±0.00 Citric

Sok-pul-eo 3.88±0.01 1.5±0.00 2.0±0.05 Aspartic 

Distilled water (control) 6.17±0.01 - 0.01±0.00 -

All values are mean±SD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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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음료 처리 후 법랑질경도 변화

정상법랑질 시편의 음료침지 전 표면경도는 300.0-300.7 

VHN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, 시간에 따른 숙취해

소 음료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음료에 30분 침지 후 법랑

질 표면경도는 컨디션파워와 모닝케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

감소하였다(P<0.01).

침지시간변화에 따라 각 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표면경도 변

화를 나타내었다. 표면경도변화량은 모닝케어와 컨디션파워, 대

조군과 여명808에서 차이가 있었고 여명808은 대조군과 유의

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. 모닝케어와 컨디션 파워는 침지시간

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경도가 감소하였으며 음료 처리 전과 30분 

처리 후 표면경도값은 모닝케어에서 192.64±7.61 VHN으로 가

장 낮은 경도값을 보였고, 컨디션 파워는 219.9±16.92 VHN으

로 모닝케어 다음으로 낮은 경도값을 나타냈으며(P<0.05), 여명

808과 증류수는 각각 299.29±8.71 VHN, 300.25±8.60 VHN

으로 침지시간의 증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

(P>0.05, Table 4).

3. 음료처리 후 SEM에 의한 법랑질 표면 관찰

여명808은 증류수와 동일하게 표면이 매끄럽고 손실된 곳이 

없어 보였으나, 컨디션 파워와 모닝케어에서는 부식으로 인해 거

친 표면을 보였으며 또한 결정들 사이에 약간의 균열이 보였고 이

러한 표면손상은 컨디션 파워보다 모닝케어에서 더 심한 것으로 

나타났다(Fig. 1). 

고  안

오늘날 음료는 식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. 식품

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한 ‘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분석 보

고서(2008)’에 따르면 국내 식품 품목별 생산현황에서 음료가 3

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와 비교하여 8.67%에서 2008년 

10.5%로 비중이 늘었다18).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소비자의 기

호형태를 반영하여 다양한 음료가 생산되어 그 시장 또한 크게 성

장하고 있으며 그 중 주목받고 있는 시장 중 하나가 숙취해소음료 

시장이다. 지난 2005년 600억원에 불과 했던 숙취해소음료 시장

은 약 1,200억원대 규모로 발전했으며 그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

있는 추세이다14-16). Hwang18)은 소주를 제외한 맥주, 위스키, 와

인의 pH가 4.2 이하로 주류의 낮은 pH와 술로 인한 구토는 위산

의 역류를 유발하여 구강내 pH를 낮게 만들어 부식증을 유발할 

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. 이러한 주류의 치아부식증 위험과 

더불어 술 섭취 전, 중, 후로 마시는 숙취해소음료 또한 치아표면

의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.

산성음료에 의한 치아 경조직의 비가역적 손실인 치아부식증

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음료의 pH, 적정산도, 용액 내 칼슘과 

인의 농도, 불소 함량, 첨가된 산의 종류 등을 들 수 있으며, 이러

한 요인에 의해 치아부식증이 일어나거나 재광화가 일어 날 수 있

다6). 이에 본 연구에서도 숙취해소음료의 이러한 요인들을 측정하

여 치아부식증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.

Lussi 등19)은 사람 소구치를 산성음료에 20분간 침지하여 음

료처리 전 후 표면경도를 관찰한 결과, 처리 후 치아부식증이 일어

남을 보고하였으며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음료의 pH와 치아부식

증과의 연관성에 대해 보고하였다9,11). 본 실험에서 관찰된 12종의 

숙취해소 음료의 pH는 2.76-4.65로 나타났고 pH가 4.0보다 낮은 

식품은 치아부식증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20)를 고

려할 때 여명808(4.53)과 닥터제로(4.65)를 제외한 나머지 음료

는 pH가 4.0보다 낮아 대부분의 숙취해소 음료가 치아부식증을 

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. 

숙취해소음료의 pH가 낮은 요인 중 하나는 청량감을 주고, 미

Table 4. Comparisons of surface microhardness according to immersion time of beverages on ename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nit: VHN

Time (min)
Beverage* 

Condition powerb Dawn808a Morning Careb Distilled watera

0 300.75±11.77 300.65±10.08 300.06±8.12 300.42±7.30

1 298.64±12.93 300.75±10.39 298.49±7.78 300.40±7.19

3 291.65±12.60 300.25±10.28 295.13±7.99 300.35±7.18

5 281.66±13.75 300.27±9.33 282.62±10.12 300.39±7.34

10 264.16±11.68 299.55±9.27 251.11±8.89 300.44±7.27

15 245.30±13.75 299.45±8.73 231.78±8.42 300.17±7.24

30 219.90±16.92 299.29±8.71 192.64±7.61 299.81±7.53

All values are mean±SD.
*Statistically significant by repeated measured ANOVA at the 0.05 level.
a.b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Tukey.

Table 3. The concentration levels of F, Ca and P in treatment groups

F (ppm) Ca (mg/kg) P (mg/kg)

Condition power 0.08±0.00 42.8±0.00 418.91±1.65

Dawn808 4.90 ±0.40 178.9±0.00 34.65±0.33

Morning Care 0.01±0.00 11.7±0.00 401.24±3.37

Distilled water (control) <0.01 8.0±0.01 -

All values are mean±SD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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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물의 번식을 억제하여 음료를 장시간 보존하기 위해 산을 첨가

하기 때문이다. 12종의 음료 중 여명808과 닥터제로를 제외한 10

종의 음료에 산이 첨가되어 있었으며 그 중 9종은 구연산이 첨가

되었다. 음료첨가용 식용산으로는 구연산, 인산, 말레산 등이 가

장 널리 사용되며, 동일한 pH에서 구연산이 인산이나 말레산보다 

많은 치아부식증을 야기함이 보고되었다21,22). 이는 구연산이 칼슘

과 친화력이 있어 법랑질과 접촉하였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

내며 각 분자 내에 3개의 카르복실기로 인해 수소이온농도가 높게 

나타나기 때문이다23). 따라서 음료의 부식가능성을 줄이기 위하

여 구연산 대신 말레산이나 사과산을 사용하기도 한다24). 본 실험

에서도 모닝케어와 컨디션 파워는 유사한 pH 및 칼슘, 인, 불소를 

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연산만 함유한 모닝케어에 비해 

구연산 및 말레산과 젖산을 포함한 컨디션 파워에서 30분 후 표면

경도값이 20.61 VHN 높게 나타나 구연산의 비율을 낮추고 대체

산을 같이 사용하는 것도 부식의 정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

각되었다. 그리고 산의 첨가 대신 고압살균, 냉각살균 등의 기술을 

사용한 여명808에서는 유의한 부식을 유발하지 않았다. 이처럼 

보존제 대신 살균법 기술 사용과 구연산 대신 대체산 첨가하는 방

법을 통해 부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. 

칼슘과 인이 첨가된 산성 음료에서 부식이 억제된 많은 선행 

연구가 있었다. Larsen과 Nyvad25)은 칼슘(40 mmol/l)과 인(30 

mmol/l)을 첨가한 pH 4.0의 오렌지 쥬스에서 부식이 일어나지 

않음을 보고하였고, Hooper 등26)은 in situ에서 칼슘과 인을 추가

된 청량음료에서 추가되지 않은 대조군보다 부식이 억제됨을 보

고하였다.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칼슘과 인 성분이 치아

부식증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는 생각되나 칼슘이 많

이 함유된 여명808 (178.9 ppm)의 경우 치아부식증이 거의 일

어나지 않은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인이 많이 함유된 컨디션파워

(419.91 ppm)와 모닝케어(401.24 ppm)에서는 상당한 양의 부

식이 유발되어 추후 인이 부식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

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

치아의 부식증에 있어서 완충능 또한 중요한 변수이다. Tah-

Fig. 1. SEM findings on enamel surface of experimental groups after treatment (A: Condition power×50,000, B: Dawn808×50,000, C: Morning 

Care×50,000, D: Distilled water×50,000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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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assebi 등27)은 음료의 pH는 음료내 포함된 수소이온 농도의 값

만을 제시할 뿐 해리되지 않은 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기 때

문에 음료 내 산의 총량을 알 수 있는 적정산도가 부식 가능성을 

더욱 정확하게 표시한다고 하였고 Larsen과 Nyvad25)은 산성음

료의 산도가 낮거나 완충능이 높은 경우에는 더 심한 부식을 유발

할 수 있다고 하였다. 본 연구에서는 음료의 pH가 5.5, 7.0까지 

도달하는데 필요한 NaOH의 양으로 완충능을 평가하였고 12종

의 숙취해소 음료 중 모닝케어가 pH 5.5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

NaOH 3.2 ml로 완충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30분 후 

표면경도값도 가장 많이 감소하여 완충능이 높은 경우에 더 많은 

부식을 유발한다는 Larsen과 Nyvad25)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

얻었다. 

음료에 함유된 불소의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Larsen과 Rich-

ard28)는 음료가 불화칼슘으로 포화되었을 때 pH 3 이하에서는 부

식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pH 3 이상의 음료에서는 28%의 

부식 억제 효과가 관찰되었다고 하였고, Sorvari 등29)은 쥐 실험

에서 15 ppm 불화물의 부식감소 효과를 보고하였으며 Hughes 

등30)은 1 ppm의 불화물을 첨가한 음료와 pH 2.15의 0.3% 구연

산 용액에서 불소첨가에 의한 부식의 감소가 나타났다고 보고하

였다. 반면에, Larsen31)은 8.5-25 ppm의 높은 불화물 농도는 부

식의 억제에 효과가 없으며 독성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6-15 ppm

의 불소는 사용을 금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. 본 연구에서는 4.90 

ppm의 불소를 함유한 여명808에서는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 불

소의 부식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, 여명808이 오렌지 

쥬스나 청량음료처럼 매일 마시거나 자주 섭취하는 음료가 아니

라 과도한 음주 후 섭취하는 기능성 음료이고 불소함량이 6 ppm

을 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, 여명808의 불소 함유량이 위험한 수

치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다. 

본 실험에서는 타액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고, 표면경도계의 

측정을 위한 연마된 법랑질 표면은 산에 빠르고 과장된 반응을 보

이기 때문에 실제 구강 내 상황과 많은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다. 

또한 표면미세경도계와 SEM을 통해서만 병소를 관찰하여 병소 

깊이나 표면하방의 병소양상을 관찰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가진다. 

따라서 추후 in vivo나 in situ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

표면하방의 관찰을 통해 숙취해소 음료에 의한 법랑질 소실 상태

를 다양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.

본 실험결과 대부분의 숙취해소음료는 구연산을 함유하고 있

으며 pH가 낮아 법랑질의 부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

수 있었으며, 칼슘과 불소첨가 또는 보존제 대신 살균법 기술사용

과 구연산 대신 대체산을 첨가하는 방법을 통해 숙취해소음료의 

부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. 

결  론

시판중인 숙취해소 음료의 법랑질 부식능을 알아보기 위해 

pH와 완충능을 측정하고, 그 중 판매량이 가장 높은 3종을 선정

하여 음료의 무기성분을 측정한 후, 음료에 1, 3, 5, 10, 15, 30분 

침지하여 나타나는 양상을 표면미세경도와 SEM을사용하여 분석

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 

1. 숙취해소음료 12종의 산도는 평균 pH 3.6±0.6로 치아에 

부식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2. 정상법랑질을 실험 음료에 30분 처리 후 군 간의 표면경도

차는 모닝케어(107.3 ∆VHN), 컨디션 파워(80.8 ∆VHN), 여명

808(1.4 ∆VHN)과 증류수(0.6 ∆VHN)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

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(P<0.05). 

3. 실험음료 가운데 모닝케어와 컨디션 파워는 대조군과 통계

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치아부식증 유발 가능성이 있는 

것으로 나타났으나(P<0.01), 불소와 칼슘을 함유한 여명 808은 

대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치아부식증 유

발 가능성을 보이지 않았다(P>0.01).

이와 같이 숙취해소음료는 평균 4이하의 낮은 pH를 가지고 

있어 치아표면에 부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pH가 낮은 

술과 관련한 숙취해소음료의 섭취 시에 치아부식증 유발 가능성

에 대해 인식하고 치아부식증의 유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고려

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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